
2023 학년도 2 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저는 이번 학기 임미진 교수님의 수업에서 글말교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늘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했던 저는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과 호기심으로 

글말교실 1-on-1 코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하기를 신청했지만 외국인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조서형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저는 교수님의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성격이 너무 멋있게 보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처음 만난 날, 교수님과 제가 수업이 없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만날 수 

있는지 여쭈었고, 교수님도 좋다고 하셔서 이번 학기 내내 매주 화요일 오후가 되면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성격이 활달해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혼자 있으면 외로웠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와 전공 공부로 힘들었는데, 교수님과 매주 만나서 한국어로 

얘기하면 한 주 간의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며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교수님은 제 

과제나 전공 공부를 도와 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재미있는 한국어 회화 교재를 

함께 공부하며 제 사는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제가 하는 학교생활과 

동아리 활동 이야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을지로 고깃집에 관해 얘기하면 교수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잘 들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잘못 사용했던 한국어 어휘를 고칠 수 있었고, 또 모르던 한국어 단어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학기가 거의 끝날 때쯤 저는 교수님이 늘 도와주고 싶어 하시던 

과제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 과제는 “사제동행 세미나” 수업에서 발표하는 



원고였는데, 교수님이 보시고 한국어는 잘 써서 고칠 것이 없고, 발표할 때의 

자세와 시선 처리, 발음과 억양에 대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고, 저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허리와 어깨를 펴고 반듯이 서서 강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분배하며 어색한 발음에 신경 써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끝냈을 때, 이명종 교수님이 저를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고 한국 친구들에게 소개하시며, 제가 발표를 아주 잘했으니 “아시아 원정대”에 

함께 가면 어떠냐고 물으셨고, 한국 친구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2 월 말에 교수님과 한국 친구들과 함께 저의 고향인 몽골에 갑니다. 한 번도 안 가 

봤던 몽골 중앙은행과 국립대학에 가서 한국와 몽골을 이어 주는 통역과 번역을 

하며 제 전공인 경제학과 관련 있는 현지 조사도 하게 됩니다. 발표를 준비할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얼떨떨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교수님께 달려가서 알려 드렸고, 교수님도 저와 함께 기뻐해 

주셨지만, 그날은 이번 학기 마지막 글말교실 날이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도 그다음 학기에도 언제든지 교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기뻐졌습니다. 

저는 졸업할 때까지 글말교실에 참여하여 교수님과 즐겁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방법, 한국 사람을 대하는 예절도 배우고 저의 사는 얘기도 

교수님께 들려주고 싶습니다.  


